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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김재환, 복귀 후 3 경기 5할·2홈런…"헛스윙 줄고, 자신있게 스윙"

등록 2025.04.25 17:02:52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2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5 KBO리그 두산 베어스 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9회초 투아웃 두산 김재환이 솔로 홈런을 치고 있다. 2025.04.22.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의 거포 김재환이 1군 복귀 후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하며 부진의 늪에서 벗

어났다.

김재환은 24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5 신한 쏠뱅크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에 5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5

타수 3안타 1홈런 5타점으로 활약하며 팀 9-3 승리를 견인했다.

1회 3루타를 때려낸 김재환은 3회 단타, 7회 홈런을 쳐 사이클링 히트에 2루타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9회 마지막 타석에서 2

루수 땅볼을 기록해 대기록 달성은 무산됐다.

이번 시즌 초반 15경기에서 타율 0.200에 그쳤던 김재환은 지난 11일 2군으로 내려갔다. 결과적으로 2군행은 약이 됐다. 22



일 1군에 돌아온 김재환은 복귀 후 3경기에서 타율 0.500(12타수 6안타) 2홈런 6타점으로 불방망이를 휘둘렀다.

25일 잠실 롯데 자이언츠전을 앞두고 만난 두산 이승엽 감독은 김재환에 대해 "헛스윙 비율이 줄었고, 자신 있게 스윙한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1군 복귀 후 첫 경기에서 홈런을 쳐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고 만족했다.

이어 "2군에 내려갔을 때 마음이 아팠겠지만, 열흘 동안 재정비할 여유를 가졌다. 생각할 시간도 많아졌다"며 "1군에 돌아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몸살 감기 증세로 한 차례 2군에 다녀온 외국인 타자 제이크 케이브 역시 타격감이 뜨겁다. 1군 복귀 후 10경기에서 타율

0.488 2홈런 11타점으로 펄펄 날았고, 8경기 연속 멀티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행진 중이다.

이 감독은 케이브에 대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인의 정체성을 찾았다. 열심히 치고 뛰고 수비하고 있다. 4번

타순에서 내려오면서 부담감이 줄었다"며 "지금 훌륭한 성적을 내고 있어서 다른 선수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며 미소

를 보였다.

케이브와 김재환은 롯데전에서 각각 2번, 5번 타자로 출격한다. 3연승을 노리는 두산은 정수빈(중견수)-케이브(우익수)-양의

지(포수)-양석환(1루수)-김재환(지명타자)-강승호(3루수)-오명진(2루수)-박지훈(유격수)-조수행(좌익수) 순으로 라인업을

꾸렸다. 선발 투수는 최원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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